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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지식,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Education on Human tissue donation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Perception of death

박민애*, 윤영섭**

Park Min-Ae*, Yoon Young-sub**

요 약 본 연구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실험설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연구대상자는 U시에 위치한 간호학전공 대학생 75명

으로 실험군 38명, 대조군 37명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자료는 SPSS/WIN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 연

령 22.39±0.75세, 여성이 84.2%였으며 두 군간 일반적 특성과 사전자료 모두 차이가 없었다. 결과변수인 지식

(F=-8.921, p<.001), 태도(F=-5.414, p<.001), 죽음에 대한 인식(F=-3.075,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간호대학생 교육 중재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한편, 의료인뿐

아니라 타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적용할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만 인체조직기증 문화의 정착과 안정

이 확고해 질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캠페인 및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

다.

주요어 : 인체조직기증, 교육, 지식, 태도, 죽음인식

Abstract This study i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design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on human tissue donation for nursing student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human tissue 

don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75 nursing students located in U city, 38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7 in the control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The average age was 22.39±0.75 

years old, women 84.2%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ior data between the two 

groups. Knowledge (F=-8.921, p<).001, Attitude (F=-5.414, p<).001, perception of death (F=-3.075, p=).004)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of nursing students developed to promote 

human tissue don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human tissue donation. When programs to be applied to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rain not only medical personnel but also experts in other fields must be developed, 

the establishment and stability of the human tissue donation culture will be solidified. It is also suggested that 

health care campaigns and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conduct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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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기기증은 주로 뇌사자의 기증으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 활용되지만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15시간이

내에 채취한 조직으로 치료와 불구의 회복에 주로 활용

된다. 장기는 한 사람의 기증이 최대 9명 정도의 환자

에게 기여를 하지만, 인체조직은 한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1].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

록 연장된 수명의 질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며, 그로인

한 인체조직의 가치 및 활용 범위는 현재보다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공급을

충당해줄 기증자는 항상 부족한 게 현실이다[2].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구 백만명당 100명, 스페인은 59

명, 프랑스는 30명, 호주는 20명의 인체조직 기증자가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인체조직 기능자는 5명도 되지 않

는다. 이는 생명을 위한 사회순환 자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장기기증을 비롯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

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3]. 최근 우리나

라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1],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률은 전년도 81.7%에서 8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현재 인체조직의 사용량

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체조직 수입은 경제

적인 측면에서 국가적 낭비이며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체조직 수출 국가는 자국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 후 남은 이식재만을 수출하기 때

문에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

며, 이식조직의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경우 국외라서 역

추적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 품질의 안정성 또한 확보

하기 어려울 수 있다[5]. 또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

여 조직 이식재 수요가 긴급하게 증가할 경우 수급 안

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사회순환 자원인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의 변

화가 절실하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따라

서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은 사전적인 의

미로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의학적으로는 호흡

이 없고 심장과 뇌 활동이 중지된 임상적 죽음과 뇌의

신경과 모든 조직이 괴사되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한

다[6]. 죽음은 종교, 문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7]. 인간에게 죽음

은 피할 수 없고 죽음에 따른 소멸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8]. 행복하려면 능동적이고

진실된 행동을 해야 하듯[9] 죽음 또한 긍정적인 인식

이 선행되어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같은 능동적인 행

위가 따라 올 수 있다.

간호가 이루어지는 임상은 생사가 공존하는 역동적

인 현장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을 맞이하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증 기준에

적합한 환자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임

종환자와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대하게 된다[10]. 따라서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인체조직기증이 무엇인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

록 하고, 환자 및 가족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11].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장기기

증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비해 일반인 대상과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조

사와 간호사 대상 인체조직기증 중재 프로그램으로 국

한되었다[12][13]. 그 외 소수의 국외 연구에서 호스피

스 환자의 조직기증 안내에 대한 가족 및 동료의 반응

을 조사하거나[14]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기증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5]. 이러한 연구들에서 간

호사인 현장 전문가들도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교육의 부재로 판단되며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역동적인

임상현장에서의 교육은 쉽지 않고 교육 후 바로 적용하

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임상전문가 될 간호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

은 인체조직기증이 사회적 저변으로 확대되는 기반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임상현장에서 직면

하게 될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인체조직기증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개인적인 지식체로 잘 활

용할 것이며 임종환자 및 보호자의 기증 의사를 지지해

주고 기증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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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체조직기증원에서 기증활성화를 위해

제작 된 의료진용 홍보 동영상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저

작권 동의 후, 간호사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인체조직

기증 교육프로그램[12]을 간호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

록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정 및 보완된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 간호 대학생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을 향

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2) 수정 및 보완된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 간호 대학생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태도를 향

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3) 수정 및 보완된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 간호 대학생의 죽음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3. 연구가설

1)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인체조직기증에 대

한 지식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인체조직기증에 대

한 태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3)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죽음에 대한 인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검정하기 위

해 실험설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간호학과

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 대학

생 7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프로그램 3.1.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효과크기는 .65

[12], 유의수준은 .05, 통계적 검정력은 .90의 자료를 입

력한 결과 68명(실험군 및 대조군 각 35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누락 및 오

류로 인해 탈락할 수 있는 대상자의 비율 10~20%를 감

안하여 총 80명(각 집단 40명씩)을 목표로 대상자를 모

집한 결과 설문 누락 등의 불성실하게 응답한자를 제외

한 총 75명(실험군 38명, 대조군 37명)이 최종 모집되었

다. 집단 배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로 하여

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1차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

를 실험군, 2차 교육을 선택한 대상자를 대조군으로 하

였다. 한편,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수강 인원

수의 제한을 두었다.

3. 연구도구

1)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지식은 최현주[16]가 사용한

장기이식에 관한 지식측정도구를 오현수 & 박민애[12]

가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지식’ 측정도구로 수정 및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7이었고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84로 양호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핵심지식 11문

항,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지식 3문항, 법률 및 관리체계

에 관한 지식 4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

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점,

‘모름’과 ‘아니다’로 대답한 경우는 0점으로 배점하여

0~18점의 점수 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태도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태도는 권현주[17]가 사용한 인

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오현수 &

박민애[12]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의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9이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로 양호

하였다. 이 도구는 18문항 5점 척도로 점수 분포는

18~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

낸다.

3) 죽음에 대한 인식



The Effect of Education on Human tissue donation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Perception of death

- 18 -

죽음에 대한 인식 도구는 조영자[9]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2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5

점 척도로 점수 분포는 22~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3으로 양호한 편

이었다.

4. 교육중재

중재는 오현수 & 박민애[12]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간호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인체

조직의 기본개념부터 장기와의 차이점을 포함하여 인

체조직기증의 개요 및 프로세스와 현장에서의 의료인

의 역할 등을 학생들의 이해가 쉽도록 수정 보완하였는

데, 특히 인체의 구성에서 조직과 장기의 단계 및 개념

의 이해를 통한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고 기증

과정과 의료인의 역할부분은 도식화하여 이해가 어렵

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중재를 제공하기에 앞서 간호학 전공

교수 3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내용타당

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6이었다.

5. 중재 제공 및 자료수집 방법

중재 제공 및 자료수집은 I-대학교 IRB 승인(IRB

No. 201005-1A)을 받은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간호학

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받았다. 그 후 학과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연구 참여의

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학과의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 참여

에 서면 동의를 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익

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설문에 응하는 방

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는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

며, 교육중재, 자료의 배포, 수집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중재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졌음

을 알리고, 각 차수별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은 채,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1차 교육과 2차 교육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각자 교육중재 차

수를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자에 의해 1회

60분간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강의 형식으로 진

행 후,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배정하여 대상자들이

평소에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

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의 경우 사전

조사 결과가 사후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 시 응답한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사전조사 2주 뒤에 사후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 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죽

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중

재 후 실험군 자료수집은 교육 후 실시하였고, 대조군

은 사전조사 2주 후 이루어졌다. 모든 자료수집을 마친

후 대조군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

행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WIN 23.0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통계분석으로 시행하였고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대상

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은 t-검정과 χ2-검정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중재에 대한 효과 검정은 ANOVA를 적

용하여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중재군의 평균 연령은 22.39±0.75세이었으며

여성이 84.2%이었고 42.1%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조군은 평균 연령 23.57±1.19세였으며, 여성은 91.8%,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6.8%였으며 두 군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1학년은 34.2%, 2학년은 28.9%, 3학

년은 34.2%, 4학년 2.7%였다. 86.6%가 조직기증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본인이나 주

변인 중 인체조직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3%, 장기나 조직기증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6%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장기기증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는 대상자 50.7%, 조직기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32.0%로 장기기증이 인체조직기증 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경로는 영화 23.8%, 전문서적 20.5%,

TV 19.7%, 신문 10.7%, 의료인 8.3%, 가족 5.7%, 친구

4.0%, 라디오 0.8%순이었다. 그 외 기타로 표기한 경우

는 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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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종교, 학년, 인체조직기

증에 대한 정보 유무, 본인이나 주변인이 이식을 받아

본 경험 유무, 주변인이 장기나 조직기증 유무, 장기기

증 교육 유무, 인체조직기증 교육 유무, 장기 및 조직기

증에 대한 서약 경험, 삶의 만족에서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어 이러한 변수들에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또한 결과변수에 있어서도 두 집단이 사

전자료에서 동질하였는가를 검정한 결과 인체조직기증

에 대한 지식,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 모두 동질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결과변수

본 연구에서 제공된 중재는 결과변수 중 지식(F=

-8.921, p<.001), 태도(F=-5.414, p<.001), 죽음에 대한

인식(F=-3.075,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공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중재는 대상자

들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 태도, 죽음에 대한 인

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중재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서 우선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49.3%으로 나타났는데 종교의 유무가 인체조직기증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

으나, 근래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종교에 상관없이 화

장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종교별 영향은 크지 않

다는 연구보고가 제시된 바 있어[18],[19] 본 연구에서

는 종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6.6%인 것으로 오현수 & 박민애[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비율의 값을 나타내었고, 영화라는 매체

와 전문서적을 통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는 TV 등 대중

매체와 의료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다는 연구결과

[12]와 비교해 보면 전공도서를 많이 접하는 대학생 신

분이었기에 전문서적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더 우선

시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윤미진[20]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다음으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대

상자는 32.0%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일반인 중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1%, 간호사

인 경우 18.3%[12],[21]이었고, 간호대학생의 경우 16%

[22]인 것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일반인 대상의 교육이 반복

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장기기증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0.7%로 인체조직기증에 비해 높아 아직은 인체조직기

증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았고 이는 인체조직기

증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이 높고,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제시된 결과를 통하여 검증이 확인 되

었다. 장기기증자의 행동 및 태도는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2],[23]. 그러므로 인체조직기증 교육 또한 인체조직기

증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반인과 전문집단인 간호직군을 대상

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를 배출

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체

조직기증의 자연스러운 보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대학교육에서의 영역을 확대하

는 것 또한 우리나라 기증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을 받은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

식이 더 높아 본 교육중재가 간호대학생의 인체조직기

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

시되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에 대

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한 오현수

& 박민애[12]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대학생, 의과대학생, 간호사 및

중환자실 간호사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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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모든 대상자에게서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

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24],[25],[26]. 따라서 인체조

직기증에 대한 교육중재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제

공된다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식을 향

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간

호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인체조직기

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제공된 중재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이식재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체조직기증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장기

기증 교육도 장기기증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11],[24],[25],[26],

[27], 간호사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 효과를 검정한 오현수 & 박민애[1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인체조직기증과 관련된 교육은 인체조

직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지를 교정하면 행동이 개

선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교육은 태도는 변경 가능하지

만 실제 장기 및 조직 기증자 수를 늘리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2]. 한편, 실제 기증자가 발생하는 임상

현장은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28] 될 뿐만 아니라 기증의

숭고함을 기리며 보호자인 유족의 관리도 이루어진다.

많은 건강행위 이론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지식이 높아

지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며 이는 행동의 변화도 가져온다고 설명한

다[27]. 가치관과 태도는 하루에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

서 임상전문가인 간호사가되기 전 단계인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을 받은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연구[29]와 유사한 효과를 보

였는데, 이는 젊은 세대에서 죽음은 관심의 주제가 아

니므로 당연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연

구대상자들이 사후 세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삶의 의미

를 부여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향후 의료인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자연스럽

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며 죽음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인생은 삶과 죽음의 연속선

이며, 특히 임상현장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 환자의 회복과 회생은 의료인으로서 성취감과 보람을

표 1. 인체조직 기증 교육영상 내용

Table 1. Contents of Training Videos on Human Tissue Donation

Audiovisual programme for students of nurses

Subject Contents

Definition of human tissue donation

and using in clinic

∙Structural stage of human body(chemical level-cell level-tissue level-organ

level-organ system level-organism level), tissue level, human tissue, current

status of using human tissue in clinic, reasons of increasing demand for

human tissue

Meaning and current state of human

tissue donation

∙Definition of human tissue donation, difference between human tissue donation

and organ donation, current status of domestic human tissue donation, case

and report on safety issues of imported implant material, enforcement and

revision domestic law of human tissue, establishment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 of tissue donation

Process of human tissue donation

∙Process of human tissue donation, evaluation process for medical suitability,

essential inspection items for tissue donation, criteria of exception of

donation, preparation for tissue gathering and tissue gathering facilities,

gathering and restoration of human tissue, national respect of donor, case of

using of human tissue

Importance of role of medical

personnel

∙Principle model of human tissue donation-donor, principle of patient priority,

activation model of human tissue donation(mediated effect: medical personnel),

advance case on activation of human tissue donation, case of donation from

leading people of the society, case of medical personnel`s recommendation for

human tissue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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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만 사망이라는 죽음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

라서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 때부터 죽음의 의미를 긍정

적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역동적인 간

호현장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환자 및 보호자가 임종을

맞는 과정에서 사망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연스러운 인

체조직기증 과정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하

여 개발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중재가 간호대학

생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효과가 있

었다.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지식, 태도, 죽음에 대한 인

식 변수들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핵

심적인 역할을 위한 중요 요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다양한 의료전문직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중재가 개발

및 적용된다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

환이 점차 확산 될 것이다. 이는 인체조직기증이 사회

적으로 보편화되고 문화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기여

표 2.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N=75)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7) χ2*/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Gender
Male 6 (15.8) 3 ( 8.2)

1.047 (.480)
Female 32(84.2) 34 (91.8)

Age (year) 22.39±0.752 23.57±1.193 -0.831 (.409)

Religion
Yes 16 (42.1) 21 (56.8)

4.012 (.404)
No 22 (57.9) 16 (43.2)

Grade

1st 13 (34.2) 13 (34.2)

0.034 (.998)
2nd 11 (28.9) 10 (28.9)

3rd 13 (34.2) 13 (34.2)

4st 1 (2.7) 1 (2.7)

Experiences to obtain information of

tissue donation

Yes 32 (84.2) 33 (89.2)
0.402 (.736)

No 6 (15.8) 4 (10.8)

Experience of transplantation

(direct/indirect)

Yes 5 (13.2) 2 (5.4)
1.331 (.430)

No 33 (86.8) 35 (94.6)

Experience of tissue or organ donation

(direct/indirect)

Yes 2 (5.3) 3 (8.1)
0.244 (.674)

No 36 (94.7) 34 (91.9)

Participation in education for organ

donation

Yes 15 (39.5) 23 (62.2)
3.861 (.066)

No 23 (60.5) 14 (37.8)

Participation in education for tissue

donation

Yes 8 (21.1) 16 (43.2)
4.242 (.050)

No 30 (78.9) 21 (56.8)

Experience of organ and tissue donation

pledge

Yes 2 (5.3) 4 (10.8)
0.784 (.430)

No 36 (94.7) 33 (89.2)

Quality of life 3.42±0.139 3.70±0.144 -1.405 (.164)

Knowledge of tissue donation 24.24±0.645 23.68±0.513 0.681 (.498)

Attitude of tissue donation 70.00±1.219 70.78±1.279 -0.444 (.659)

Perception of death 79.34±1.533 81.30±0.859 -1.113 (.270)
* Fisher Exact test

표 3.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결과변수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Outcome Variables after Interven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N=75)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7)

Mean±SD Mean±SD

Knowledge of

tissue donation

After 31.87±0.700 24.24±0.708

F (p) -8.921(.000) -0.895(.376)

Attitude of

tissue donation

After 74.79±1.083 69.19±1.155

F (p) -5.414(.000) 1.468(.151)

Perception of

death

After 81.95±1.328 80.03±1.074

F (p) -3.075(.004) 1.2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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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죽음을 대하는 긍

정적인 태도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간호대학생

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교육은 장기조직이식코디네이

터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임상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간호영역을 확대해서 생각하

는 기회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

의료인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

육기관에 적용할 프로그램 또한 개발 및 실시되어야만

인체조직기증 문화의 정착과 안정이 더욱 확고해 질것

이다. 더불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일반인에게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캠

페인 및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 및 교육기관을 대상

으로 표준화된 교육 후 그에 대한 효과 검정이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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